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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현 명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관계를 알아보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4년제 대학교 재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하기 위해서 강소희(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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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25문항, 5 Likert),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백효주(2013)의 진로준비행동척도(15문항, 4 Likert),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이기학, 이학주(2000)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25문항, 5 Likert)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18에 의해 빈도분석, 상관

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모든 변

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

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도 높아진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

둘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

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

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매개효과에서는

인내심과 낙관성, 위험감수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기심과

유연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방

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높이는 간접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개입에 있어서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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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한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수많은 선택과 결정

을 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선택중 개인의 삶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

을 주는 것이 진로선택과 준비일 것이다. 진로의 궁극적 목적도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의 증가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

해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면서 사회시스템이 흔들리며 진로와 취업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통계청이 2021년 3월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2636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3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중이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58.6%로 2013년 2월(57.5%) 이후 2월 기준 최저치다. 코로나19 사태 후 고용위기

를 연령별 취업상태로 보면 주로 젊은 층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신규 채용과 각종 자격증 시험이 연기되면서 20대의

취업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했던 사회,

환경적 변화로 인해 취업준비를 하던 대학생들은 더 큰 부담감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는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전 생애에 걸쳐 발

달된다(김계현, 2006). 그렇기에 진로의 결정은 사회·경제적 지위, 능력 발휘의 기

회, 인간관계, 가치관과 태도, 건강, 가족관계, 거주지 등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 개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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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결정짓게 한다(Tolbert, 1980). 이처럼 진로의 선택과 결정은 평생을 걸쳐

계속되지만, 대학생 시기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학생에

서 직업인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며 직업

세계로 적응하는 전환의 과제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장계영, 김봉환, 2011).

특히 첫 직업은 미래의 성공에 상당한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Saks

&Ashforth, 2002), 미래의 지위와 수입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변인으로 확인되

었다(Steffy, Shaw, & Noe, 1989). 즉 대학생의 진로선택은 단순한 직업선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성공적인 발달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과업이다 (최

주영, 2020).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과 함께 2018년 2월 583명의 졸업

자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교 입학 후 졸업까지 소요기간을 조사한 결과 여자대

학생은 평균 4.8년, 남자대학생은 6.2년으로 평균 5.4년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문제

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이 늘었고 졸업예정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졸업 시기가

앞으로 더 늦춰질 것으로 답했다(잡코리아, 2018). 특히 2019년에 4천여 명을 대

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대학생의 5명 중 1명은 다음 학기 휴학을 계획하며,

그 이유로 진로 모색(34.4%), 직무 경험(31.9%), 취업 준비(28%)등으로 제시했다

(잡코리아, 2019). 이처럼 졸업 후 바로 사회로 진입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

이 졸업유예를 선택하고 있으며, 졸업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이 일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닌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결혼 및 출산의 지연 등 연계되

는 문제까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사회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장래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교서열 및 합격위주로 전공학과를 선택하거

나 부모, 교사의 뜻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전망과 이에 따른 진로 불안 등 전공에 적

응을 하지 못하고 휴학이나 군 입대 등으로 진로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학생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준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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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

다.

실제로 대학상담센터에서 상담했던 대학생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가 대다수였고(선혜연, 이제경，김선경, 2012), 2017년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연구를 보더라도,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8,247명 중 60%가 대학 생활

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졸업 후 진로’라고 응답했다(장현진, 정윤경，김민

경，류지영, 2017).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진로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생

들이 활용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진로 관

련 프로그램 대부분이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개인

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재성, 정철영, 2006; 이준

기, 2005). 이런 연구들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문제는, 선행연구를 통해 상담과 교

육을 통한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진로준비행동

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왔다. 고경필, 고정리(2018)의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에서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진로결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

적 문제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진로 경로

및 진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하여 대학

생 대상 맞춤형 진로상담 및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 참여의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지적 능력, 흥미, 적성 및 성격, 진로 결정

수준과 같은 인지나 태도 요인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 그리고 진로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도 포함한다(김봉환, 1997). 즉,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란 사회에 진출하려

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체계적으

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렇기에 진로준비행동은 대학생 시기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

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와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미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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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유순화, 2016)로 적극적으로 본인에

게 적합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사회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시대에 이르면서 직업세계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였다. 고용과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여성경제활동인구의 급증 등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구성이 다양해졌으며, 세계화와 기술의 발전 등 여러 요인

으로 인해 직업세계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

라지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자기관리를 통해 불안정하고 다원화된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이

러한 사회변화는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건의 발생 등으로, 본인이 계

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진로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증가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안윤정, 오현주, 2012).

또한 복잡하고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하여 직업세계가 다양해지며, 새로운 직업

이 생겨나고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따

른 진로변화를 개인이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까닭에 과거의 진로지도처

럼 계획성과 합리성만 강조하다보면 개인이 변화에 동참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

력을 오히려 퇴보시킬 수 있다.

최근 진로이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계획된 우연기술이론은 진로결정과 이행 과

정에서 기회 또는 우연의 활용 중요성을 부각시켰다(황현덕, 2012). ‘계획된 우연’

이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진로에 긍정적

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요인으로

탐색과 기술이 필요하며, 탐색은 우연을 만들며 기술은 우연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내적특성이다(권수현, 2017). 불확

실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을 바꾸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학습기회를 탐색하고, 난관 속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태도이자 행동양식이다

(강소희, 2016). 예를 들면, 예비유아교사는 교사양성과정 중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실습, 동아리활동, 교육봉사, 아르바이트 경험, 현장 탐방, 현장전문가 특강,

성공적인 취업 및 직업군에서 성취를 이룬 선후배나 친구와의 교류를 통하여 자

신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연하게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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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 역량을 평가하고 진로에 대한 보다 확고한 계획을 갖

게 되는 것이다. 예비유아교사가 이러한 우연한 경험을 기회로 승화시켜 교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로인식 및 바람직한 교육적 신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된

우연기술의 형성은 중요하다 하겠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

에서 한 개인이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스스로 발달

시켜야 할 특성으로 진로와 관련된 변인 중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권연정,

2019).

계획된 우연 기술이란 예측 불가능하고 계획되지 않은 우연을 개인이 가진 기

술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진로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개념으로

(Mitchell et al., 1999), 직업선택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때, 자신

의 진로를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 기술로 확인되었으며, 직업적응 과

정에서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맞게 기존 환경을 변화시키며, 자신에게 맞는 환경

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직업선택 과정에서 뿐 아니라 직업

적응을 해 나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오현주, 2012).

즉 계획된 우연 기술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진로변인으로 개인의 진

로선택에서부터 직업적응에 이르기까지 진로발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계획된 우연 기술은 대학생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현시대의 직업 세계

에 적응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학습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영희(201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

술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변인 중 낙

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조남근과 정미예(2013)의 연구에서도 우연대처기술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취업 선택을 돕고, 취업 후 이직 가능성을 낮추며 자신을 탐색하고 직업을 탐색

하는 준비행동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진로를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또 다른 하나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를 위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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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를 결정함

에 있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진로계획을 추진해 갈 수 있도

록 하는 힘이 되고(김봉환 외, 2013), 직업적 성공에 대한 믿음에도 영향을 미치

며(이기학, 이학주, 2000),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계획과 선택

을 통합하고 조정 해 나가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준다(조명실, 2007). 특히 학

업세계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기를 맞은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더

욱 중요시 되는데(서보람, 2016), 이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

면, 권수현(201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2015)도 계획된 우연기

술 수준을 상,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

데, 계획된 우연 기술 수준이 높은 집단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

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키는 동인이 되며,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이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고민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상담장면에서 벗어나 보다 더 현

실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진로

준비행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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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1-1. 대학생의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대학생의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를 통해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호기심, 유연

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이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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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문제 1’를 통해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호

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이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려고 한다.

그림Ⅰ-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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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된 우연기술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은 예상치 못한 우연적 사건이 개인의 노

력에 따라 기회가 되어 직업을 선택한다는 이론으로 개인의 인내심, 호기심, 위

험감수, 낙관성, 유연성의 다섯 가지 요인이 진로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내심은 개인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꾸준한 노력으로 길러지며 호기심

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된 대안을 유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감

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위험을 감수하여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

미하며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를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유익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뜻한다. 유연성은 우연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였을 때 학습된다

(Michell, Levin, Krumboltz, 1999).

계획된 우연기술(Planned Happenstance)을 측정하기 위하여 Krumboltz(1999)

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거한 Kim 등(2014)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김보람(2012)

의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의 버전을 개정한 것(강소희, 2016)을 측정도구로 사

용하여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나.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rtion Behavior)은 실천적이며 구체적 차원으로 진

로와 관련된 준비를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 김봉환(1997)은 진로

준비의 측면을 정보수집활동,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는 활동, 설

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백효주(2013)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부분 수정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여 얻은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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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 진로발달이론을

적용하여 Hackett와 Betz(1981)가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 과정에

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 정도, 즉 진로선택과정에서 현명

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개인적 확신성을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국내 연구에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준비, 계획, 실행, 평가를 스스로 성공적으로 해낼 것

이라는 자신감이라 정의하였다(이종찬, 2013).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이기학,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으로 사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택, 미래계획, 문제 해결

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를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여 얻은 점수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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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가. 계획된 우연기술의 개념

Krumboltz(1999)는 ‘우연학습이론(Happenstance Learning Theory :HLT)’을

기초로 하여 ‘계획된 우연(Planned Happenstance)’을 발전시켰다. 예기치 않은 사

건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

는데, 이러한 우연적 사건을 개인의 우연기술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

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계획된 우연이라고 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개인은 우연한 사건을 인식하고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연한 사건

이 많을수록 진로에 긍정적 결과를 미치는 기회도 많아진다고 정의하였다.

Mitchell & Krumboltz(1999)는 계획된 우연은 성격적 특성으로 주어진 환경에

대처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환경적 조건, 유전적 요인,

학습경험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박근영, 2015).

계획된 우연은 5가지 하위요인으로 호기심(curiosity), 유연성(flexibility), 인내

성(persistence), 낙관성(optimism), 위험 감수(risk taking)를 두고 있다. 호기심은

정보 탐색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말하며, 유연성은 변화

에 대응하여 태도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내성은 직업탐

색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낙관성은 주변의 우연한 사건을 긍정적 관점에서 기회로 바라

보는 능력을 말한다. 위험감수는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감수 하

고서라도 도전하는 성향이다(Mitchell, Levin,& Krumboltz, 1999).

개인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다섯 가지 우연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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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된 사람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에 있어서 우연적 사건에서 오는

기회를 잘 인지하고 활용함으로 인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Bandura(1982)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경로를 형성하는데 우연적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사회로 변화할수록 진로결정의 과정에서 우연의 역할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의 직업선택은 우연적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결과

들이 많이 입증되고 있다(Betsworth & Hanson, 1996; Cabral & Salmone, 1990;

Hart, Rayner, & Christense, 1971; Roe & Baruch, 1967; Scott & Hatalla, 1990;

Williams et al., 1998).

계획된 우연기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계획을 바꾸고 상황을 긍

정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학습기회를 탐색하고, 난관속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

는 태도이자 행동양식이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은 세상에 대한 호

기심과 낙관적 시선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끝까

지 행동하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진로발달을 위해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맞이

하게 되는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인 우연을 인식하고, 만들고, 이용할 수 있

도록 한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 발달시켜야할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김보람(2012)의 ‘계획된 우연 척

도(Career-related Planned happenstance Scale; CPHS)’와 Kim 등(2014)의 ‘계획

된 우연 척도(Planned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PHCI)’가 있다. PHCI는

기존의 CPHS를 개정․보완한 것으로 5개의 하위척도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과 위험감수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5개 문항씩 총 25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우연적 사건에 대한 적극적 행동경향성을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에서 우연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적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우연 기술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 많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우연을 기회로 만들어, 이를 진로발달 과정에

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 그렇기에 계획된 우연 기술은 오늘날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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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특성으로 진로와 관련된 변인 중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 기술을 대학생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연한

사건을 자신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기회로 인식하는 성격적 특

성이자 학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역량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나. 계획된 우연기술의 선행연구

Mitchell, Levin과 Krumboltz(1999)는 우연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연을

활용한 진로상담이론을 제안하며 우연을 활용할 수 있는 성향으로 계획된 우연

기술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계획된 우연기술은 노력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성향

이라고 하였다. 이후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신념, 진로포부 등을 포함하여 진

로발달에 있어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직업세계에 입문하기 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약 69%의 학생들이 우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Bright,

Pryor, & Harpham,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연구한 결과에

서는 입직자 중 약 72%가 예기치 않았던 요소나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하였다(Baumgardner, 1997). 대학교육을 받은 94명의 여성 피험자 중 63%이상은

예상하지 못한 개인적 사건으로 인해 직업 경로가 달라졌다고 하였다(Scott &

Hatallo, 1990). 국내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시 우연의 영향을 요인

별로 구분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연구하였다(이상희, 신상수, 2012). 성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직업결정과 우연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약 59%가

우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송병국, 1998).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연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진로결정의 내용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손은령, 2012). 국내외 진로관련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우연은 개인의 진

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개인의 신념과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박근영,

2015), 계획된 우연기술인 낙관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는 대학생의 진로성숙



- 14 -

도를 높인다(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그리고 대학생의 우연 대처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태도에 긍정적이며 진로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남근,

정미예, 2013).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지만 황현덕 등(2012)은

고등학생의 진로포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고, 오현주(2013)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을 기회전

략으로 보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자기수용, 직무목표, 긍정적 조직 관계,

환경통제, 직무자율성, 직무성장을 의미하는 직업안녕감이 높아짐을 밝혔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과 그와 관련된 과업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며 진로

결정 및 행동과 관련된 신념과 포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진로에 대한

실제적인 탐색행동을 증가시키고 입직 후 직업에 있어서의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보더라도, 계획된 우연기술은 우연을 기회로 인식하

고,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행동양식으로 노력에 의해 개발

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이다. 또한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태도 등에 영향을 주

는 개인 내적 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서 적극적인 상담

자의 개입으로 대학생 내담자의 진로발달에 있어 촉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 진로결정 과정에서 우연적 사건을 만

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계획된 우연기술

을 통해 우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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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

진로란 개인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 추구하고 바라며 계획하고 준비하여 하나

하나 이루어내는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이다. 진로준비행동

(Career Preparation Behavior)은 진로개발에 있어 행동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등장하였고, 개인이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행

동과 진로를 결정하고 난 이후 진로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준비 행동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cognition)나 태도(attitude)적

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behavior)을 강조한다(김

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등의 행동

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로 사용되며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탐색활동, 직업탐색활동, 취업준비행동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을 진로상담 분야에서 처

음 제기하면서 인지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 진로와 관련된 준비행동을 중요한 측

면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박수현, 2015).

Super(1979)는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와 관련된 인지과정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

는 과정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실질적 행위라 정의하였고, Phillips &

Pazienza(1988)는 진로선택을 위해 준비된 행동과 실천의 행동을 말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의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오은주(2014)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진로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이며,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이

라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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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199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측정도구를 개발

하고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의 충실도와

행위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

행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 노력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정보수집행동은 자신에 관한 정보인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성격 등과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직업 현황, 전망, 입사방법, 자격요건, 승진경로, 작업환경

등 포괄적인 정보를 말한다.

둘째, 도구준비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또는 교재 등을 구입하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노력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 상호작용 하면서

직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으로 진로준비행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

이라 할 수 있다.

김계현(2001)은 진로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자기 발견과 진로 탐색을 위

한 행동과 취업에 필요한 준비를 위한 행동으로 이분화하여 설명하였다. 김선중

(2005)은 합리적 진로결정을 위해 행동이 필수적이며, 진로결정 후에도 결정된

진로에 대한 후속행위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정보수집활

동,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 활동으로 구분

하였다(김명희, 2016). 박윤아(2011)는 진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거나 완

벽성을 추구하는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목표를 세워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진로교육에서도 긍정적인 성취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진로를 결정하는 인식적이고 태도적인 측면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로준비행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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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연구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발달의 행동적 측면의 중요성에 주목한 김봉환(1997)에 의

해 개발된 진로준비행동의 척도로 인해 국내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대학생

들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낮

은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보였다(김봉환, 1997; 이제경, 1997; 윤주영, 2000; 장기명,

1998; 전미애, 2006).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준비를 돕기 위한 진로상담 및

취업교육에서 행동적 측면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진로준비

행동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할 시기에는 정체되어 있다가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의미 있게 높아진다고 하였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은 김형균

(2002), 권혁진(2009), 박윤아(2010)의 연구에서도 1학년보다 4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이 발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교육과 환경의 제공 및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금선미,

2009).

진로준비행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의 연구에서는 권혁진(2009)은 여학생이 남학

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김형균(2002), 정진희(2012)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약간 높긴 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현주(2008),

박윤아(2010), 이기엽(2011)도 남녀 성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

지 않았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관련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

장벽, 진로결정수준,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선중, 2005; 이명숙,

2003; 고태용, 2008; 양진희, 김봉환, 2008; 조명실, 2007), 송현심, 홍혜영(2010)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할 때 진로결정 자율성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

비행동 수준을 높여준다는 것을 밝혔다. 권혁진(2009), 양진희(2007)의 연구에서

는 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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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봉환(1997)은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홍, 2001). 유정숙(1998)은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준비행동에 유

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김미주(2010)의 연구에서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이 합리적일 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선아(2001)는 진로준비행동과 불안, 성취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

과 불안은 유의하지 않은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준비행동과 성취동기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장벽(김선중, 2004;

이명숙, 2003; 유수복, 201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명숙, 2003; 유수복, 2013; 이

종찬 2013), 불안(김경태, 2003), 성취동기(최현정, 2006), 희망(김선중, 2005; 안혜

경, 2008), 셀프리더십(이종찬, 2013; 송한나, 2013), 사회적지지(유수복, 2013; 이

정희, 2015; 김현희, 2016) 등과의 관계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선행연구 결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관련 변인들 중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은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인이며

효과크기 또한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조영아, 정지은, 2017). 또한 정은희

(2013)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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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andura(1977)가 제시한 자

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ndura(1977, 1986)는 사회학습이론에서 타인을 관찰하면서 타인의 행동을 자

신에게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후 사회적 상

황에서의 학습은 환경 - 개인 - 행동 간의 삼원적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는 사회인지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때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

개인적 목표(Personal Goal)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이 중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인식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 인간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인지적 능력, 대리학습 능력, 자기통제 능력, 자기반성 능력

의 4가지로 접근하였다. 자기반성 능력에는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개념, 자기존

중감, 자기효능감 4가지가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인간 행동에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행동을 환경적 자극이나 강화

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개인

의 인지과정을 중요시하여, 개인이 행동을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다시 말해 효능

기대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고 지속되며 변화한다고 보았다(Bandura, 1984). 이러

한 관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 수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행동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andura, 1997).

Bandura(1984)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일

련의 행동들을 조사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자

기효능감은 개인이 청년기까지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의 자기

효능감이 구성되는데, 수행 성취,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사회적 설득이나 격려,

이 4가지의 학습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진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탐구로도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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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고, 진로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진로상담으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Lent & Heckett, 1987).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진로의사결정과

정에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Bandura(1997)는 의사결정 효능감이 강할수록 직업선택과 계획을 돕는 탐색적

활동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Taylor와 Betz(1983)는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

에 필요한 활동과 기술에 관하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이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결정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 Self-Efficacy)으로 개

념화 한 것은 Hackett와 Betz(1981)이다.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와 관련된

결정, 선택한 진로에서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로설정과 직업적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다. Hackett와 Betz(1981)는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진로목표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 혹

은 유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Taylor와 Betz(1983)에 의해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척도(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CDMSES, 50문항)를 개발하면서

개인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

를 측정하였다. CDMSES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과 연계

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측정하여 진로전반에 대한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수량화하였다. 뒤이어 Lent와 Hackett(1987)는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진로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뿐 아니라, 수학 수행능

력, 진로탐색활동, 진로태도, 진로의사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Betz, Klein과 Taylor(1996)는 기존의 CDMSES에서 단축형(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 CDMSES-SF)을 개발하여 문항수를

50개에서 25개로 축소하였다.

국내에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에 의해 CDMSES-SF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의 5개 하위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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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평가’는 자신을 능력, 욕구,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에게 적

합한 직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직업정보’는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을 찾고 관련된 조건과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한다. ‘목표선택’

은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며 ‘미래계획’은

진로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마지막으

로 ‘문제해결’은 진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서경희, 2014).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타당화 된 후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취, 대리학습,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영향을 받

으며(Betz, 1992), 안정감과 정서적 위안을 주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적 특성인 애

착(김경희, 2009; 김영근, 강민철, 조아라, 이윤희, 2011; 장석진, 2005), 직업정보

부족, 미래불안,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 진로발달에 있어 어려움을

주는 진로장벽(김영경, 2008; 오은주, 2014;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도,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등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구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

는데 있어서의 개인적인 확신감은 진로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성숙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이기학, 이학주, 2000).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과 미결정에 유의미한 예측변수로(Taylor & Popma, 1990) 진로결정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이성식, 정철영, 2007; Taylor & Betz, 1983) 진로미

결정에는 부적영향을 준다(유지선, 2004). 이광희(2008)는 애착, 정서지능, 진로결

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성하은(2014)은 진로결정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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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 진

로장벽, 부모애착에 영향을 받고,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황지영,

2014).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경험, 학습, 설득,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진

로태도성숙,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진로발

달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에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때,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지속적인 계획 추진에 있어서도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중요한 영향을 준다(이상희, 남숙경, 이상민, 2008). 또한 진로와

관련된 행동의 시작과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특정 과

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자신감과 유능감으로 정의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이 높은 것으

로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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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Mitchell, Levin과 Krumboltz(1999)는 진로에 있어서 우연의 영향력을 인식하

는데 그치지 않고 우연을 활용한 진로상담이론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특

성을 인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할 때 개인이 진로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Krumboltz(2009)는 진로에서 우연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은 변화가 많은 현실

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연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사용하는 개인은 호기심, 위

험감수의 성향으로 적극적 탐색활동을 추구하면서 변화를 발생시키고, 변화에 당

황하기 보다는 유연하고 낙관적으로 대처하며 인내심을 통해 변화를 진로에 유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이런 적극적 탐색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많아지고 인내심을 통해 결실을 맺도록 하기 때문에 계

획된 우연기술은 현실세계에서 적응력을 높인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소희

(2016)의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상관

을 나타냈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아지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고 하

였다. 또한 권수현(2017)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장선희(2013)의 연구에서

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차영은, 김시내, 강재연

(201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영숙(2017)은 진로단절여성의 계획된 우연

기술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

중 낙관성과 인내심이 높을수록 구직효능감 중 구직동기와 구직기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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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인하였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세계의 특징을 인정하고, 특징을 최대한 사용하는

기술은 진로발달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장선희, 2013). 계

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김보람(2012), Kim 등(2014)은 계획

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연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적

특성인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은 사람은 변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낙관적으

로 바라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응적이며 자신감이 높다. 따라서 진로결정과 그에 대한 과업에 대해

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

동을 말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김봉환(1997)에 의해서 진로분야의 필수적인 진

로준비행동의 개념화가 시도되었고, 진로준비행동이라는 척도가 개발되어 이후

진로발달의 행동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별, 학년별, 전공별 등 개인

적 특성요인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 사회

적지지 등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의 내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

고 있으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소수의 질적연구로 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상관을 보고

하는 연구는 많지가 않다.

손은령(2012)의 연구에서 40대 여성 진로상담 전문가의 직업성취과정과 우연의

질적연구를 한 결과 일반적인 연구 참가자들이 우연이 진로경로에 영향을 미쳤

다고 응답을 하였다. 안윤정과 오현주(2012)는 15명의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직업상담사가 되는 과정에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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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기회로 직업상담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직

업상담사를 선택하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우연한 사건이 발생

했다고 한다.

신순옥 등(2015)은 전환적 진로결정과정 속에서 우연적 요인 중에 하나인 사람

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김종상(2018)은 여행 종사원들이 진로준비행동을

실행하고 진로기회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

해 바람직한 진로발달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김보람(2012)은 진로탐색활동

에 관한 개입이 계획된 우연기술과 정적상관이 있다고 말하며 박윤희(2020)도 대

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

구에서 진로포부가 높은 경우 계획된 우연에 대한 역량이 직업과 관련한 탐색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 진로포부와 진로탐색행동

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황현덕, 장선희, 정

선화, 이상민, 2012).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연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취업태도를 가지며, 진로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남근, 정

미예, 2013). 이에 본 연구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아직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지 않은 계

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박선영(2015)의 대학생

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 중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잘 수

집하는 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하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며 세 번째로는 목표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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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긍정적정서가 개인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신미경(2017)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정적 상관관계가 진로준비행동의 하위변

인 중 정보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두 변인간의 정적 상관관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며 진로 결정 이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자신의 진로목표

를 위해 정보 수집을 하며 진로준비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배성아, 성소연

(2016)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로준비행

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은희(201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고

각 하위요인별로는 자기평가, 정보수집, 목표설정, 진로계획이 높을수록 정보수

집, 도구구비, 목표달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태균과 문성원(2012)

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냈으며 관심 있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직업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구체

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진로와 관련된 난관에 마주쳤을 때 스스

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더 많이 한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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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및 지방의 4년제 대학생

40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였고 2021년 4

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한 시간은 20

분~25분 정도였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08)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00 49
여 208 51

학년

1학년 37 9.1

2학년 115 28.2

3학년 102 25.0

4학년 154 37.7

대학소재지역

서울 139 34.1
경기도 64 15.7
충청도 62 15.2
강원도 17 4.2
경상도 86 21.1
전라도 28 6.9

제주특별자치도 1 0.2
기타 11 2.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90 46.6
자연·공학계열 170 41.7
예체능계열 22 5.4
기타 2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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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계열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Ⅲ-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 결과 남성은 200명(49%), 여성

은 208명(51%)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학년의 경우 4학년이 154명

(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115명(28.2%), 3학년 102명(25%), 1학년이 37

명(9.1%)순으로 분포하였다.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90명(46.6%), 자연·공

학계열 170명(41.7%), 예체능계열 22명(5.4%), 기타 26명(6.4%)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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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 종속변인

인 진로준비행동,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가. 계획된 우연기술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Krumboltz(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

거한 Kim 등(2014)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김보람(2012)의 ‘계획된 진

로 우연 척도’의 버전을 개정한 것(강소희, 2016)으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개인 삶에서 발생되는 우연한 사건들을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각 하위척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이며 5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않다)으로 응답한 점

수가 높을수록 우연적 사건을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표Ⅲ-2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08)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호기심 1, 2, 7, 20, 21 5 .79

유연성 3, 8, 9, 15, 24 5 .79

인내심 4, 10, 14, 16, 22 5 .89

낙관성 5, 13, 17, 18, 23 5 .89

위험감수 6, 11, 12, 19, 25 5 .85

전체 25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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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2014)의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80이고, 호기심 ,86, 인내심 .87, 유연성 .84, 낙관성 .89, 위험감수 .78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고 호기심 .79,

유연성 .79, 인내심 .89, 낙관성 .89, 위험감수 .85로 나타났다.

나.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백효주(2013)가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아 부분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15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은 4점(아주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 Likert 4점 척도이며 문항에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Ⅲ-3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08)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정보수집활동 1, 2, 3, 14 4 .68

도구구비활동 4, 5, 11, 12 4 .72

목표달성활동 6, 7, 8, 9, 10, 13, 15 7 .86

전체 15 .91

진로준비행동 검사의 문항은 총 15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한민영(2018)의 선행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표Ⅲ-3과 같이, 본 연구에서의 진로준비행동 척도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정보수집활동의 Cronbach’s α는

.68, 도구구비활동의 Cronbach’s α는 .72, 목표달성활동의 Cronbach’s α는 .86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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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을 이기학, 이학주(2000)가 타당화한 것으로

사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택, 미래계획, 문

제 해결의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Ⅲ-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408)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평가 5, 9, 14, 18, 22 5 .77

목표설정 2, 6, 11, 16, 20 5 .78

직업정보 1, 10, 15, 19, 23 5 .74

문제해결 4, 8, 13, 17, 25 5 .76

미래계획 3, 7, 12, 21, 24 5 .83

전체 25 .9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내적일관성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구성요인별로 산출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검사의 문항

은 총 25문항 5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표Ⅲ-4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자기평가의

Cronbach’s α는 .77, 목표설정의 Cronbach’s α는 .78, 직업정보의 Cronbach’s α는

.74, 문제해결의 Cronbach’s α는 .76, 미래계획의 Cronbach’s α는 .83으로 신뢰성

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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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전반적인 분석을 위해서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계

획된 우연기술을 포함하여 하위변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SPSS/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시하였다.

첫째, 기술통계치 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구하였다.

둘째,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살펴보았다.

셋째, 상관관계, 매개효과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서 요인방법을 최대우도법, 접

오블라민 사각회전 방법으로 설정하여 요인점수를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변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설정한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진행하였다.

다섯째, 계획된 우연기술을 포함한 하위변인들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절대

값>1.96이면 유의함)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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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Ⅳ-1과 같다.

표Ⅳ-1.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기술통계 (N=40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계획된

우연기술

호기심 3.68 0.65 -0.35 -0.05

유연성 3.69 0.65 -0.15 -0.51

인내심 3.45 0.70 -0.42 0.22

낙관성 3.63 0.77 -0.42 0.19

위험감수 3.54 0.72 -0.14 -0.08

전체 3.60 0.58 -0.10 -0.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2 0.59 -0.09 0.09

진로준비행동 2.46 0.64 -0.12 -0.52

표Ⅳ-1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전체 평균은 3.60점이며, 하위요인인 인내심의

평균은 3.45점, 위험감수의 평균은 3.54점, 낙관성의 평균은 3.63점, 호기심의 평

균은 3.68점, 유연성의 평균은 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의 평균은

2.46점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42점으로 나타났다.

변인의 정규성 검증에 활용되는 지표로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

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이내로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자료의 정상성을 만족하였으므로(Kline, 2010)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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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

성 위험감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Ⅳ-2. 변인간의 상관계수 (N=408)

***p<.001, **p<.01, *p<.05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분석 결과 계획된 우

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은 정적상관(r=.40,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된 우연기술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과 진로준비행동

에 관계를 살펴보면, 위험감수(r=.32, p<.001), 호기심(r=.34, p<.001), 유연성

(r=.34, p<.001), 인내심(r=.37, p<.001), 낙관성(r=.37, p<.001)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변인들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분석 결과 계

변인 1 1-1 1-2 1-3 1-4 1-5 2 3

1. 계획된 우연기술 1

1-1. 호기심 .76*** 1

1-2. 유연성 .76*** 1.00*** 1

1-3. 인내심 .93*** .65*** .65*** 1

1-4. 낙관성 .85*** .54*** .54*** .72*** 1

1-5. 위험감수 .90*** .64*** .64*** .79*** .68*** 1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72*** .50*** .50*** .68*** .69*** 59*** 1

3. 진로준비행동 .40*** .34*** .34*** .37*** .37*** .32*** .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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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r=.72,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

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호기심(r=.50, p<.001), 유연성(r=.50,

p<.001), 위험감수(r=.59, p<.001), 인내심(r=.68, p<.001), 낙관성(r=.69, p<.001)

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변인들이 높

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정적상관(r=.51, p<.001)이 나타났다. 따라

서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

비행동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

내심, 낙관성, 위험감수)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각 변인들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최종단계인 매개모형 분석

에 적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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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우연기술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Ⅳ-3.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p<.001, **p<.01, *p<.05

회귀분석을 한 결과, 예측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β=.723,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

건을 총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β=.403,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과 매개변

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의 세 번째 단

계에서 독립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β=.073)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매개변인인

단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22 444.000*** .721 .034 .723 21.071***

2단계
계획된 우연기술

-> 진로준비행동　
.163 79.789*** .396 .045 .403 8.876***

3단계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262 71.911***
.072 .061 .073 1.185

.449 .061 .456 7.391***

Sobel Z 통계량

Z=6.95***

비표준화 회귀계수B(a) =.721, 표준오차SE(a)=.034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49, 표준오차SE(b)=.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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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56,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계획된 우연기술 예측변인(β=.403,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계획된 우연기술 예측변인(β=.073)이 영향력이 줄어

들었음으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그림Ⅳ-1.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

행동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6.95, p<.001).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

과 진로준비행동이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성향으로 인해 진로준비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아 간접효과가 나

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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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을 예측변

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기 위하

여 총 5번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대학생의 호기심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호기심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호기심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β=.504,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총

족시켰다.

표Ⅳ-4.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p<.001, **p<.01, *p<.05

단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호기심

->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4 138.330*** .550 .047 .504 11.761***

2단계
호기심

-> 진로준비행동　
.118 54.286*** .368 .050 .343 7.368***

3단계
　호기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270 74.729***
.124 .053 .116 2.362*

.443 .048 .451 9.168***

Sobel Z 통계량

Z=7.25***

비표준화 회귀계수B(a) =.550, 표준오차SE(a)=.047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43, 표준오차SE(b)=.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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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예측변인인 호기심으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β=.343,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

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호기심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호

기심(β=.116, p<.05)는 유의미했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51,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호기심 예측변인(β=.343,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호기심 예측변인(β=.116,

p<.05)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으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

켰다.

그림Ⅳ-2. 대학생의 호기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호기심과 진로준비행동을 부

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

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호기심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25, p<.001).



- 40 -

나.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표Ⅳ-5는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

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표Ⅳ-5.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p<.001, **p<.01, *p<.05

유연성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유연성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β=.504,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총

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유연성으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β=.343,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단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유연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4 138.330*** .550 .047 .504 11.761***

2단계
유연성

-> 진로준비행동 　
.118 54.286*** .368 .050 .343 7.368***

3단계

　유연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270 74.729***

.124 .053 .116 2.362*

.443 .048 .451 9.169***

Sobel Z 통계량

Z=7.25***

비표준화 회귀계수B(a) =.550 표준오차SE(a)=.047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43 표준오차SE(b)=.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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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 대학생의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또한, 유연성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유연성(β=.116, p<.05)은 유

의미했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451,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유연성 예측변인(β

=.343,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유연성 예측변인(β=.116, p<.05)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으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들

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연성과 진로준비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연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25, p<.001).



- 42 -

다.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표Ⅳ-6은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

석 검증 절차를 실시하였다.

표Ⅳ-6.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p<.001, **p<.01, *p<.05

인내심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인내심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β=.684,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총

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인내심으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β=.374,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단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인내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68 356.739*** .707 .307 .684 18.888***

2단계
인내심

->진로준비행동 　
.140 66.146*** .380 .047 .374 8.133***

3단계
　인내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261 71.429***

.049 .060 .049 .831

.468 .058 .476 8.131***

Sobel Z 통계량

Z=7.43***

비표준화 회귀계수B(a) =.707, 표준오차SE(a)=.037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68, 표준오차SE(b)=.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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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인내심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

인 인내심(β=.049)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76,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인내심 예측변인(β=.374,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인내심 예측변

인(β=.049)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으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

시켰다.

그림Ⅳ-4. 대학생의 인내심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인내심과 진로준비행동을 완

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

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내심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4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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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낙관성을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낙관성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여(β=.688,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건을 총

족시켰다.

표Ⅳ-7.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p<.001, **p<.01, *p<.05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낙관성으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β=.367,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

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낙관성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낙

관성(β=.031)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

단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낙관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473 365.874*** .704 .037 .688 19.128***

2단계 낙관성

->진로준비행동 　
.135 63.281*** .369 .046 .367 7.955***

3단계

　낙관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260 71.154***

.032 .059 .031 .532

.480 .058 .488 8.277***

Sobel Z 통계량

Z=7.59***

비표준화 회귀계수B(a) =.704, 표준오차SE(a)=.037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80, 표준오차SE(b)=.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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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88, p<.001).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

계에서인 낙관성 예측변인(β=.367, p<.001)보다 세 번째 단계인 낙관성 예측변인

(β=.031)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으로 매개효과 검증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

켰다.

그림Ⅳ-5.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낙관성과 진로준비행동을 완

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

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낙관성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갖는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59, p<.001).



- 46 -

마. 대학생의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

위험감수를 예측변인으로 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위험감수는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유의미하게 예측하여(β=.586, p<.001), 본 연구의 첫 번째 검증을 위한 조

건을 총족시켰다.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위험감수로 했을 때, 종속변인인 진로준

비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β=.323, p<.001)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단계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위험감수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회귀분석을 돌렸을 때, 세 번째 단계

에서 독립변인인 위험감수(β=.037)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종속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88, p<.001).

표Ⅳ-8.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8)

***p<.001, **p<.01, *p<.05

단계 모형 R² F B SE β t

1단계 위험감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344 212.620*** .611 .042 .586 14.582***

2단계 위험감수

->진로준비행동 　
.104 47.250*** .331 .048 .323 6.874***

3단계

위험감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260 71.293***

.038 .054 .037 .700

.480 .052 .488 9.247***

Sobel Z 통계량

Z=7.79***

비표준화 회귀계수B(a) =.611, 표준오차SE(a)=.042

비표준화 회귀계수B(b) =.480, 표준오차SE(b)=.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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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인 위험감수 예측변인(β=.323, p<.001)보다 세 번

째 단계인 위험감수 예측변인(β=.037)이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으로 매개효과 검증

의 네 번째 조건 또한 충족시켰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은 위험감수와 진로준비행동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이 갖는 완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79, p<.001).

그림Ⅳ-6. 대학생의 위험감수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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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

성, 위험감수)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과 하위요인간에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

기효능감도 높아지며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계획

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와 진로준비

행동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김보람(2012), kim(2014),

강소희(2016)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장선희(2013)의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

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권수현(2017)의 연구에서도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확인하였고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우연한 사건들은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정적상관이 있어 진

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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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고,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저하된다는 선행연구들(고태용,2008; 김선중,

2004; 김수리; 2005; 김종운, 박성실, 2013; 송현심, 홍혜영; 2010; 양진희, 김봉환;

2008; 조성연, 문미란, 2002)을 재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

를 할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진로상담, 진로프로그

램을 병행하여 대학생들이 진로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상담자들은 진로정보를 제공하

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생 스스로 진로를 준비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모한다면

학생들은 주체적인 진로준비가 되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아지고 효과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성향으로 인해 진로준비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아 간접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활발히 하

는 경향이 있다는 이명숙(2003)의 연구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김선중(2004)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연구결과의 선

행논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수리, 2005; 김선중, 2005; 조명실, 최경숙,

2007; 이정애, 2009).

본 연구를 통해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높이는 행위가 진로준비행동의

상승 요인이며, 이것은 곧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관련된 탐색 활동을 계획된 우연기술이 촉

진시킬 수 있다는 황현덕 등(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곽윤지(201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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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우연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고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상승하면 진로준비행동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독립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중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는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기심, 유연성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매개로 나온

변인중 위험감수는 5개 변인중 가장 큰 영향력이 나왔다. 이는 위험감수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진로지도시 학생들에게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것

으로 보인다. 매개효과 결과를 분석하면 계획된 우연기술 전체 및 하위요인이 높

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과 유연성은 동일한 값이 나왔다. 이는 사

전적의미로는 호기심[好奇心, curiosity]은 어떤 것의 존재나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알려고 하며, 숙고하는 태도나 성향 또는 항상 생동감 있게 주변의 사물에

대해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태도나 성향을 말한다.(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유연성 [flexibility, 柔軟性]은 융통성이라고도 하며, 특정한 상황에서

기존의 행동이나 사고 대신 그와는 다르게, 즉 대안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

할 수 있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상담학 사전). 이처럼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과 유연성이 동일한 값으로 나왔기에 차후에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진로상담 장면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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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계획된 우연기술은 우연한 기회를 개인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으면 우연한 사

건에 도움이 되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나 활동을 적극 탐색하고 우연한 사건을

기회로 만들어 진로와 관련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을 대처 할 수 있다고 정의하

였다(Michell, Levin, Krumboltz, 1999). 그러므로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우연

한 사건을 불안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로 바라보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처한다면 계획된 우연기술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기를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진로와 관련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성공경험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진로상담 장면에서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 우연을 긍정적

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을 내담자가 인식하고 주체적인 태도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상담자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

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냄으로써 진로

준비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확장 시켰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

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된 우연기술을 개발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강화

시킴으로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여 성공경험을 함으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키우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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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준비행동도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할 때 실시하여 지속적으

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기에 연구결과를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참

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척도로 사용하여 획

일적인 응답을 하거나 객관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과 더불어 질적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

구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거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도 함께

분석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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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yun Myeong Heui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impa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Research problem 1. Do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impac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career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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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o solve this research problem, an online survey of 408 students from

four-year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was conducted from April 2 to April

9, 2021.

The measurement tool of the study was Kang So-hee (2016)'s planned

happenstance skills scale (25 questions, 5 Likert) to measu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5 questions, 4 Likert) and Lee Hak-joo (2000)'s career

determination self-efficacy (25 questions, 5 Likert) to measur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ata analysis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PSS

18 for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ed effect analysis,

followed by Sobel test for significance verific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atic relationships between all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ve emerged.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more effective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the higher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highe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ddition, the higher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making, the higher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has been shown to have a full

parametric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uriosity, flexibility,

patience, optimism, risk taking) on career preparatory behavior show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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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ce, optimism, and risk taking were fully mediated in the curiosity and

flexibility were partially medi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was fully mediated in the path where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college students directly affec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a static

direction, showing indirect effects of increas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l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related services and programs in the career

preparation intervention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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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계획된 우연기술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난 내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갖는다.

1 2 3 4 5

2.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뜻밖의 기회가 생
기는 것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1 2 3 4 5

3. 나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따라 진로의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2 3 4 5

4.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1 2 3 4 5

5. 나는 미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1 2 3 4 5

6.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진로를 추구
하겠다.

1 2 3 4 5

7.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내 진로의 방향성은 어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
각한다.

1 2 3 4 5

9. 나는 하나의 진로만 추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유연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10.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나는 참을성을 가지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나의 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감
수하고 시도해 볼 것이다.

1 2 3 4 5

12. 나는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
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1 2 3 4 5

13. 나의 미래의 진로는 밝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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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4. 진로탐색에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나는 꾸준
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지
닌 편이다.

1 2 3 4 5

16. 진로탐색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
더라도 참을성있게 나의 길을 가겠다.

1 2 3 4 5

17.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내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1 2 3 4 5

19.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0. 내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1 2 3 4 5

21.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2. 내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1 2 3 4 5

23. 나는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
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

1 2 3 4 5

24. 나의 미래의 진로는 밝다. 1 2 3 4 5

25. 진로탐색에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나는 꾸준
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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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본인이 가장 비

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하여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1.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
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2.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3.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교수님과 나의 적성 및 앞으로
의 진로(취업)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 2 3 4

4.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나 팜플렛 등을 구입하여 읽어 
보거나 스마트폰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접속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 진로와 관련된 교육훈련기관 혹은 교육훈련 프로그
램 등에 대한 안내 책자나 팜플렛등을 구입하거나 읽어 
보거나 교내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1 2 3 4

6.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이나 진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취업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계획세우기) 한 적이 있다. 

1 2 3 4

7.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이나 진로와 관련된 TV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설명회, 
잡 페스티벌(박람회)등을 참관한 적이 있다. 

1 2 3 4

8.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
이 있다.

1 2 3 4

9.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이나 진로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를 나누어 보거나 직장체험( 인턴)을 참여해 본적이 있
다.

1 2 3 4

10.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학
생생활 연구소나 취업지원본부 등 그 밖의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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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11.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등을 정 
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1 2 3 4

12.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
요한 기자재등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3.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
문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스터디모임, 온라인 강
의를 수강하는 등 그 준비를 하고 있다.

1 2 3 4

14. 나는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취업방법, 보수, 승진제도, 전망)를 수집하거
나 혹은 그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15.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
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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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관심을 가지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
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선택 가능한 전공들 중에서 원하는 전공을 선
택할 수 있다. 

1 2 3 4 5

3. 앞으로 5년간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다. 1 2 3 4 5

4. 나는 선택한 전공과 관련하여 학업상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단계를 밟아야할지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의 능력을 명확히 평가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들 중에서 원하는 하나
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7.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육과정이 요구되
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공 또는 진로목표를 위한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에게 이상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직업에 대하여 향후 10년간의 고용경향을 알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희망하는 생활방식에 맞는 진로를 선택한다. 1 2 3 4 5

12. 나는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1 2 3 4 5

13. 나는 제일 먼저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는다면 바
꿀 수 있다. 

1 2 3 4 5

14. 나는 직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결
정할 수 있다. 

1 2 3 4 5

15. 내가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평균연봉을 파악할 수 
있다.

1 2 3 4 5

16. 나는 진로를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대해 염려하
지 않을 수 있다. 

1 2 3 4 5

17. 내가 선택한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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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치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8. 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 할 
수 있고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19.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이미 고용되어 일하
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1 2 3 4 5

20. 내 흥미나 관심에 부합하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 할 
수 있다. 

1 2 3 4 5

21.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과 관련한 기
관이나 기업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다. 

1 2 3 4 5

22. 내가 원하는 생활방식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지
를 알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대학원이나 전문교육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1 2 3 4 5

24. 나는 취업면접과 관련되는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다.

1 2 3 4 5

25. 나는 가장 원하는 전공이나 직업을 얻지 못할 경
우,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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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항목들은 전체 조사대상을 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한 항목으로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대학 소재지는?

① 서울   ② 경기도  ③ 충청도  ④ 강원도   ⑤ 경상도   ⑥ 전라도  ⑦ 제주

특별자치도   ⑧ 기타(        )

3. 귀하의 전공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공학계열   ③ 예술·체육계열   ④ 기타(          )

4. 귀하는 몇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5. 귀하의 전공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

만족

6. 희망직업 분야 전공일치 여부

① 일치 하지 않음     ② 일치함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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